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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앞에서 라이브로 그림을 그리다

현재 염 작가는 작년 VR(가상현실) 퍼포먼스, 라이브 퍼포

먼스, 그래피티 등 미술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브로큰 브

레인(BROKEN BRAIN)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자신의 활

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회사명은 고정관념을 깬 새로

운 콘텐츠를 추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화가가 회사를 세워 활동하는 것이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라고 이야기하자 그는 “아티스트가 혼자서 활동

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다”면서 “미술을 근간으로 재

미있는 퍼포먼스를 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염 작가는 구글의 VR 페인팅 도구인 틸트브러시(Tilt 

Brush)로 작품을 선보이며, VR 퍼포먼스 아티스트로 이

름을 알리고 있다. 틸트브러시가 출시되자마자 구입했다

는 그는 얼리어답터(early adopter)이기도 하다. 염 작가

는 최근 다양한 기업 행사 등 무대에 올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요. 요즘은 

틸트브러시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지만, 예전

예술 분야 가운데 미술은 작가가 작업한 결과물을 감상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다. 

그런데 염동균 작가는 이런 고정관념을 단박에 깨버렸다. 자신을 “비주얼 퍼포먼스 

아티스트”로 불러달라는 그는 아티스트가 직접 그림을 그리는 전 과정을 ‘라이브’

로 공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현장에서 직접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은 명함을 준다. “미술이 어디까지 재밌어 질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

다”는 염 작가를 그의 작업실에서 만났다. 

글 마송은 객원기자(running@techm.kr)  사진 송은지

VR, 틸트브러시, 라이브…
미술의 즐거움은 어디까지?

에는 사람들 앞에서 캐리커처를 그리거나, 벽에 그림을 

그렸어요. 사람들이 제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면

서 재밌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꼈어요,”

염 작가가 미술이라는 정적인 예술 분야를 공연이라

는 동적인 분야로 옮겨 온 데에는 작가로서의 고민이 담

겨 있다. 그는 “미술이 메인으로 등장하는 공연은 왜 없을

까에 대해 생각해 왔다”면서 “보통 공연에서 미술은 배경

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술을 주제로 한 공연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의 바람대로 최근 미술이 메인 공연이고, 음악과 춤

이 보조 역할을 맡는 공연을 펼쳤다. 염 작가의 공연을 본 

이들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재료 

등을 활용해 시각적으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틸트

브러시 공연은 미술계의 새로운 시도 중 하나이기 때문이

다. 혹자는 그가 작가라기보다 엔터테이너 같다는 이야기

를 하기도 한다.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한 볼거리 요소를 가미해 공연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공연 전에 주제에 맞는 내레이션, 액팅, 쇼적인 부분

염동균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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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미리 컨셉을 준비해요. 대사도 제가 직접하고요. 간

혹 액터나 ‘쇼쟁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요. 미술 공연

을 위해서 마술을 배우기도 했어요. 다양한 분야를 접목

해서 재밌는 공연을 하고 싶어서죠.”

염 작가는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다양

한 도구를 사용해서 작품을 선보이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마술, 틸트브러시 등도 

미술 퍼포먼스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요소 중 

하나이다. 염 작가는 스스로의 본 모습은 그

림을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같은 화려한 

요소에 의해 흔들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

하고 있다고 말했다. 

“VR 페인팅 작업…관객과 소통 어려워”

현재까지 염 작가가 틸트브러시로 그림을 그

린 것은 약 400시간 가까이 된다. 그는 틸트

브러시 작업의 강점 중 하나로, 가상의 현실

에 자신만의 세상을 마음껏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 빛, 불 등 현실에서 미술 재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재료를 활용해 작품을 그릴 

수 있는 점도 틸트브러시 작품의 차별점이다. 

현실에서 제작하기 어렵거나, 기술적으로 한

계가 있어 작업할 수 없는 부분도 가상현실에

서는 가능하다. 퍼포먼스 시나리오를 준비하

기에도 제약이 없고, 작가가 의도하는 그림을 

거의 그릴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그러나 VR 페인팅의 한계점도 분명하다. 

염 작가는 “VR기기를 쓰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관객들의 

호응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면서 “관객이 VR

기기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품을 100% 체험하기 어

려운 측면도 있다”고 털어놨다. 또 그는 VR을 활용한 미술 

작품이 가상의 디지털 공간에만 남아 있는 것도 한계로 지

적했다. 

“인공지능의 작품은 창작이 아닌 제품”

신기술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염 작

가는 인공지능(AI)의 창작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그

러나 염 작가는 인공지능이 예술가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

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다른 결의 목소리를 냈다. 

“창작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어떤 것을 그리느냐가 

중요해요. 그리는 것은 기술이지, 창작이 아니죠. 작가가 

어떤 계기로 작품을 그렸는지가 예술의 핵심 포인트입니

다. 인공지능은 작가 특유의 붓 터치에 담긴 감성, 수만 번

의 고뇌, 생각 등을 담을 수 없어요. 저는 인공지능의 창작

은 작품이라기보다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과 달

리, 인간은 한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해 생각, 감정, 가치관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염 

작가 또한 작품의 아이디어를 여러 경로를 통해 얻고 있

다. 사진 한 장, 책의 한 글귀 등에서도 작품의 영감을 얻

고 있다. 

염 작가는 인공지능이 창작자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

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초상화 같은 분야는 인공지

능이 사람의 능력을 뛰어 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와 함께 그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발달할수록 

창의력, 상상력 등이 바탕이 되는 예술 분야가 각광을 받

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예술가를 직업으로 꿈꾸는 젊은

이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생각한 재미있는 상상력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예술가

들의 노력과 결과물이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해요.”

염 작가는 아직도 예술가를 직업으로 갖는 것에 대해 

염동균 작가는 틸트브러시 작업의 강점 중 하나로, 가상의 

현실에 자신만의 세상을 마음껏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

창작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어떤 것을 그리느냐가 중요해요. 

그리는 것은 기술이지, 창작이 아니죠. 

작가가 어떤 계기로 작품을 그렸는지가 

예술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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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부시 하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꼬집기도 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젊은 세대가 예술가를 꿈꿀 수 있는 롤 모델

이 배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세계적

인 아티스트인 앤디 워홀처럼 예술계의 아이콘이 나와야 

한다”면서 “큰 꿈이지만, 한국 예술계를 대표하는 아이콘

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프로 복싱 선수 이어 연기 도전도

염 작가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가 이전에 프로 복싱 선수, 맨즈헬

스 쿨가이(균형 잡힌 몸매와 문화적 소양을 가진 남성을 

선발하는 대회) 등 여러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자신 

안의 두려움을 깨기 위해 2014년 프로 복싱 선수로 데뷔

전을 치르기도 했다. 

“저는 화가이면서도 복싱 선수, 쿨가이, 학원 강사 등 다

양한 일을 해 왔어요.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계속 시도하

고, 도전했죠.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누

군가 강요해서 일을 하기 보다는 제 스스로 무엇을 하면서 

지내면 좋을지 궁리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요. 결국 

나만의 콘텐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앞으로 염 작가의 새로운 도전 분야는 ‘연기’다. 공연

을 진행 할 때 표정, 목소리 톤 등이 퍼포먼스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염 작가의 도전은 여

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미국의 ‘아메리칸 아이돌’과 같

은 해외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목표를 

계속 세우는 편이에요. 쉽게 도전하기 어려워 보이는 도

전을 계속해 나가려고 해요. 비주얼 퍼포먼스 아티스트라

는 직업처럼,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 모습 지

켜봐 주세요.”  

염동균 작가는 매번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다.

  패션 - “패션 곁으로 온 인공지능, 인간의 패션코드 이해할까”

  인공지능 - 콘텐츠도 골라주는 AI비서 시대,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

  영화 - 마블과 DC의 슈퍼히어로들, 어떻게 구분할까 

  음악 - ‘더 모노톤즈’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현재를 현재답게 노래하는 밴드

입고 싶은 옷을 쓱쓱 그려 기계에 넣었는데 완성복이 출력된다면? 

국내외 패션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청청 디자이너의 

오래전 상상이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이야기들로 가득한 엔 콘텐츠, 분야별로 ‘핫’한 

이야기들을 만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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